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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2D:4D)는 모체 내에서 태아의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영향 수
준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대학생의 2D:4D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파악하고 2D:4D와 성역할 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보건의료 대학생 266명(남자 120명, 여자 146명)으로 성역할 정체감 설문(KSRI)에 응답한 후 복사기
를 이용하여 손가락길이가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2D:4D는 남자 0.95, 여자 0.96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는 남자는 양성성 유형(38.3%)이, 여자는 미분화 유형(35.6%)이 가장 많았다. 남녀사이에 
남성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1), 여성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
라서는 2D:4D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남성성․여성성 점수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2D:4D 사이의 상관관계는 남자
에서는 왼손의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남성성 점수가 높았으며(r= -0.188, p<0.05), 여자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대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상황적인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성성 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더욱 더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D:4D와 성역할 정체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아 추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ratio of index finger length to ring finger length(2D:4D) is an index of prenatal testosterone 
and /or estrogen exposu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git ratio and the type of gender-role orientation,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2D:4D and gender-role orientation in health and medical students.
Participants were 120 male and 146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or medicine. After filling 
in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 2nd and 4th finger lengths were measured on both hands using vernier 
callipers with photocopy. 
This study showed 2D:4D in the males was 0.95, and that in the females was 0.96 (p<0.01). 38.3% male 
students revealed androgyny, on the other hand, 35.6% female students revealed undifferentiated type from 
KSRI. And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sculinity score between male and female but not in 
feminity sc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2D:4D according gender role orientation. The KSRI 
masculinity score was negatively related to 2D:4D of left hand in male (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more masculine gender role orientation in males is associated with  
low 2D:4D revealing higher testosterone and/or lower estrogen level in utero. However, more research in 
2D:4D ratio to Korean is needed for support of th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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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2D:4D)는 태아성
숙의 초기에 결정되며, 성인의 2D:4D는 태아기의 발달초
기인 13~14주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점을 이루게 되
어 반지손가락의 길이에 반영되어 정해진다[1]. 
Lutchmaya 등의 연구[2]에서도 양막천자를 통해 태아기
의 에스트라디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가진 경우 낮은 2D:4D와 관계가 있고, 상대적으
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가진 경우 높은 2D:4D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즉 남성형의 낮은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
는 태내에서 노출된 높은 수치의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
겐 수용체 유전자 구조 속의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민감
도에 의해 형성되며, 여성형의 높은 손가락 길이비는 태
아기에 노출된 높은 수치의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수
용체 유전자 구조속의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과 관계가 있다[3]. 

따라서 2D:4D는 성차이가 존재하며, 남자는 여자보다 
더 낮은 2D:4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
고되었다[3, 4, 5]. 뿐만 아니라 2D:4D는 인종, 민족에 따
라서도 다르며[6], 성역할 정체감[5, 7], 공격성[4, 8], big 
5 성격특성(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안정
성)[9], 우울 성향[10] 등 개인의 성격을 반영하고, 운동능
력[11, 12], 생식능력[13] 및 유방암[14]과 심근경색증[15] 
같은 성인병의 유병률을 예측하는 인자로 보고되었다. 그
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가지는 남
성 혹은 여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에 대한 
지각에서 나온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으로 정의된
다[16]. 

성역할 정체감은 유아기에 발달하는 성의 남성과 여성
이라는 생물학적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지각이 증
대되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화된다[17]. 또한 성역할 
정체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역할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현대에서는 맞벌이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
머니의 성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성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18]. Cheon의 연구[19]에서는 여대생
들이 가족 내 성별 분업, 양육방식과 책임, 심리적 지향 
등의 측면에서 성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성역할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한 개인
을 특징짓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의 집합체로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개인의 사고와 행위 선택에 영향

을 미치며, 생활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념과 실제 
생활간의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20]. 이에 따
라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회심리
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루어왔다[21, 22, 2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다양한 변인과 
관련된 2D:4D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시작단계에 있다.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남
성성과 여성성을 반영하며, 2D:4D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냄을 감안할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 대학생의 집게손가락과 반
지손가락의 길이비(2D:4D)의 성차이와 성역할 정체감 유
형을 파악하고 2D:4D와 성역할 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라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파악한다.
•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개별 항목 차이를 파

악한다.
•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2D:4D의 차이를 파악

한다.
• 성별에 따른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에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하고, 손가락 길이비와 성역할 정체감 사이의 관
계를 밝히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대상자는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
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성역할정체감 설문지 작성과 손가
락계측에 서면 동의한 C도의 K대학교, D광역시의 C대학교
와 H대학교 보건의료전공 재학생들로 남자 120명(평균나
이 22.4세), 여자 146명(평균나이 21.7세)이었다. 자료는 
2011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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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6)

       성별
변인

남자
n(%)

여자
n(%)

전체
n(%)

전공

응급 구조학   32(40) 48(60) 80(30.1)

의학  41(53.9) 35(46.1) 76(28.5) 

간호학  17(28.8) 42(71.2) 59(22.2)

보건학  30(58.8) 21(41.2) 51(19.2)

전체 120(45.1) 146(54.9) 266(100)

2.3 연구도구 

2.3.1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2D:4D)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선
행연구[6, 8, 24]를 참고하였다. 양손의 집게손가락과 반지
손가락의 손바닥 쪽의 근위 주름(the ventral proximal 
crease) 위에서 중간지점을 펜으로 표시하고 복사기
(Hewlett Packard Photosmart 5510)를 이용하여 복사면에 손
가락을 펴고 중간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복사하였다. 그 후 
복사지위에 표시된 손바닥쪽 근위주름 중간지점부터 손가
락끝(finger tip)까지의 최단거리를 디지털 캘리퍼스
(Digimatic calipers, CD-15CPX, Mitutoyo Co., Japan)를 이
용하여 0.01 mm까지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대상자 모두를 직접 측정하였다. 
오른손과 왼손 각각 길이를 잰 뒤에 집게손가락의 길이를 반
지손가락의 길이로 나누어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 길이비
를 구하였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3.2 성역할 정체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정체감의 측정도구는 Bem
의 성역할 검사지(Bem Sex Role Inventory: BSRI)[25]를 
기초로 한 정진경[26]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
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문항은 5단계 평정척도(Likert)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
다. 점수 해석은 Spence와 Helmreich[27]가 제안한 중앙
치 분리법을 사용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형으로 분
류하였다.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같거나 낮으면 남성성 유형으로 분류하고, 여
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같거나 낮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점수
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각각의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
성 유형으로 분류하고, 두 점수가 중앙치보다 같거나 낮

으면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
도는 남성성 문항 Cronbach's α= .89, 여성성 문항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수와 백분율을,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카이
제곱 검정,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개별항목 차이, 손
가락비율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2D:4D 차이는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
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2D:4D 차이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2D:4D)는 왼손, 
오른손 및 양손 평균 모두에서 남자 0.95, 여자 0.9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1)[표2]. 

[표 2] 성별에 따른 2D:4D 차이
[Table 2] 2D:4D difference according to sex

남
(n=120)

여자
(n=146) t p

M±SD M±SD

왼손 
2D:4D

0.95±0.03 0.96±0.03 -3.127 0.002*

오른손 
2D:4D

0.95±0.03 0.96±0.03 -2.697 0.007*

양손 평균 
2D:4D

0.95±0.03 0.96±0.03 -3.230 0.001*

 *p<0.01 

3.2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남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성 유형 38.3%, 미
분화 유형 26.7%, 남성성 유형 18.3%, 여성성 유형 
16.7%로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여자의 성
역할 정체감 유형은 미분화 유형 35.6%,여성성 유형 
24.0%, 양성성 유형 21.2%, 남성성 유형 19.2%로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 유
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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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Table 3] Subtype of gender role orientation according to 

sex 

유형
N(%)

X
2

df p총계
(n=266)

남자
(n=120)

여자
(n=146)

미분화 
유형 84(31.6) 32(26.7) 52(35.6)

10.050 3 0.018*

남성성 
유형 50(18.8) 22(18.3) 28(19.2)

여성성 
유형 55(20.7) 20(16.7) 35(24.0)

양성성 
유형 77(28.9) 46(38.3) 31(21.2)

 *p<0.05

3.3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개별 항목 차이

남자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20개의 항목 중 11개 항목, 
즉 “과묵하다, 남성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독립적이다, 
야심적이다, 근엄하다, 의욕적이다, 대범하다, 집념이 강
하다, 결단력이 있다, 모험적이다” 에서 여자보다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여자는 여성성을 나타내는 20
개의 항목 중 “여성적이다” 라는 1개 항목에서만 남자보
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남성성을 나타내는 항목 중 “털털하다” 에서는 
여자(3.53)가 오히려 남자(3.32)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나타냈으며, 여성성을 나타내는 항목 중 6개 항목, 즉 
“어질다,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깔끔하다, 인정
이 많다”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남성성을 나타내는 평균점수는 남자(3.33)가 
여자(3.1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성을 나타내는 
평균점수는 남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4].  

3.4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2D:4D 차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2D:4D는 왼손, 오른손 그
리고 양손 평균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5].

3.5 성별에 따른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 

사이의 상관관계

남자에서는 왼손의 2D:4D가 남성성 점수 평균과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왼손의 2D:4D가 
낮을수록 남성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0.188, 
p<0.05). 또한 오른손과 양손 평균 2D:4D와 남성성 ․여
성성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01, p<0.01))[표6]. 

[표 4]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개별 항목 차이
[Table 4] Statistical difference of individual items of 

gender role orientation according to sex

문항
남자

(n=120)

여자
(n=146) t p

M±SD M±SD

1. 믿음직스럽다 3.61±0.96 3.62±0.75 -0.143 0.887

2. 섬세하다 3.44±1.02 3.45±0.94 -0.086 0.931

3. 과묵하다 3.04±1.02 2.76±0.97 2.304 0.022
*

4. 어질다 3.28±0.85 3.04±0.76 2.449 0.015*

5. 남성적이다 3.36±0.92 2.56±0.87 7.258 0.000***

6. 친절하다 3.93±0.72 3.54±0.75 4.314 0.000
***

7. 강하다 3.20±0.86 3.13±0.78 0.695 0.488

8. 온화하다 3.67±0.80 3.35±0.76 3.310 0.001**

9. 자신감이 있다 3.43±0.99 3.18±0.78 2.285 0.023
*

10. 부드럽다 3.52±0.80 3.25±0.72 2.897 0.004**

11. 털털하다 3.32±0.92 3.53±0.76 -2.113 0.036*

12. 상냥하다 3.52±0.81 3.44±0.71 0.838 0.403

13. 박력이 있다 2.93±0.91 2.74±0.87 1.764 0.079

14. 감정이 풍부하다 3.83±0.96 3.90±0.91 -0.619 0.536

15. 독립적이다 3.59±0.97 3.26±0.90 2.887 0.004
**

16. 깔끔하다 3.55±0.94 3.23±0.90 2.795 0.006**

17. 씩씩하다 3.48±0.85 3.32±0.80 1.574 0.117

18. 따뜻하다 3.76±0.79 3.61±0.69 1.642 0.102

19. 야심적이다 3.25±1.06 2.87±0.83 3.270 0.001**

20. 인정이 많다 4.06±0.78 3.78±0.74 2.972 0.003**

21. 근엄하다 2.72±0.79 2.34±0.74 3.986 0.000
***

22. 다정다감하다 3.68±0.76 3.55±0.69 1.453 0.147

23. 의욕적이다 3.49±0.79 3.29±0.77 2.053 0.041*

24. 차분하다 3.18±0.94 3.24±0.80 -0.530 0.596

25.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다 3.63±0.91 3.46±0.79 1.677 0.095

26. 알뜰하다 3.10±1.02 3.18±0.96 -.643 0.521

27. 의지력이 강하다 3.34±.95 3.12±0.88 1.947 0.053

28. 유순하다 3.45±0.78 3.29±0.74 1.674 0.095

29. 대범하다 3.20±0.91 2.93±0.79 2.565 0.011
*

30. 민감하다 3.50±0.94 3.41±0.96 0.762 0.447

31. 집념이 강하다 3.48±0.86 3.16±0.79 3.070 0.002**

32. 순종적이다. 3.03±0.90 2.86±0.85 1.653 0.100

33. 의리가 있다 3.83±0.76 3.68±0.66 1.679 0.094

34. 꼼꼼하다 3.35±0.90 3.41±0.91 -0.546 0.585

35. 지도력이 있다 3.18±0.98 3.03±0.79 1.359 0.175

36. 얌전하다 3.11±0.94 2.99±0.89 1.086 0.278

37. 결단력이 있다 3.31±0.91 3.05±0.86 2.402 0.017*

38. 여성적이다 2.55±1.00 3.27±0.83 -6.485 0.000***

39. 모험적이다 3.28±0.94 2.92±0.90 3.086 0.002**

40. 싹싹하다 3.37±0.90 3.27±0.87 0.854 0.394

남성성 평균점수 
(홀수문항)

3.33±0.55 3.10±0.43 3.915 0.000***

여성성 평균점수 
(짝수문항)

3.44±0.43 3.35±0.39 1.796 0.07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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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2D:4D 차이
[Table 5] 2D:4D difference according subtype of gender 

role orientation

미분화형
(n =84)

남성성
(n =50)

여성성
(n =55)

양성성
(n =77) F p

M±SD M±SD M±SD M±SD

왼손 
2D:4D

0.95±0.03 0.96±0.03 0.96±0.03 0.95±0.03 2.040 0.109

오른손 
2D:4D

0.95±0.03 0.96±0.03 0.96±0.03 0.95±0.03 0.703 0.551

평균 
2D:4D

0.95±0.03 0.96±0.03 0.96±0.03 0.95±0.03 1.495 0.216

[표 6] 남자의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 사이의 상관관계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sculinity ․feminity score 

and 2D:4D in male

구분 왼손 
2D:4D

오른손 
2D:4D

평균 
2D:4D

남성성 
점수 
평균

오른손 
2D:4D

0.584** 1

평균 2D:4D 0.888** 0.892** 1

남성성 점수 
평균 -0.188* -0.098 -0.160 1

여성성 점수 
평균 0.022 0.116 0.078 0.301**

 *
p<0.05, 

**
p<0.01

한편 여자에서는 왼손, 오른손 및 양손 평균 2D:4D 모
두에서 남성성 ․여성성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17, 
p<0.01))[표7]. 

[표 7] 여자의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사이의 상관관계
[Table 7] Correlation between masculinity ․feminity score 

and 2D:4D in male

구분 왼손 
2D:4D

오른손 
2D:4D

평균 
2D:4D

남성성 
점수 평균

오른손 
2D:4D

0.653* 1

평균 
2D:4D

0.909
*

0.909
*

1

남성성 
점수 평균 0.054 0.134 0.104 1

여성성 
점수 평균 -0.042 -0.055 -0.054 0.217

*

 *p<0.01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집게손가락과 반지손
가락의 길이비(2D:4D)의 성차이를 파악하고 성역할 정체
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
(2D:4D)는 남자가 0.95, 여자가 0.96으로 나타났으며, 남
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남자가 유의하
게 더 낮은 2D:4D를 가지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나[3, 4, 5, 28, 29], 남녀 각각의 길이비에 있어서는 직
접측정법을 사용한 Choi와 Kwon의 연구[28]에서 중․고
등학생 남자 0.95, 여자 0.99, 사진 복사 측정법을 Kim과 
Kim의 연구에서[29] 대학생 남자 0.94, 여자 0.97, 사진복
사측정법을 사용한 Bailey와 Hurd의 연구[4]에서 캐나다 
대학생 남자 0.95, 여자 0.97, Voracek 등의 연구[30]에서 
오스트리아 성인 남자 0.95, 여자 0.97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경우 남자는 남성
성과 여성성 둘 다 중앙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38.3%), 여자는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중앙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35.6%).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18, 31, 32]와는 일
치하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양성성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보고[33]와는 차이가 있으며,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ho와 Lee[21]의 연구에
서 남자는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고(36.6%), 여자는 양성
성 유형이 가장 많다고(39.3%) 보고한 것과도 다른 결과
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졸업 후 환자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될 보건의료 대학생들로 다른 직종들과는 달리 
아프고 힘든 약자를 대하는 직업의 특성상 남학생의 경
우에도 여성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양성성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남
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시대와 상황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
터 초월한 심리적 양성성 유형을 획득하는 것임을 고려
해 볼 때[25, 34], 보건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는 양성성 유형이 많은 남학생이 미분화유형이 많
은 여학생보다 상황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학생들에게도 양성성 유형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중재가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들[21, 22, 33]이 여학생에서 양성성 유형
이 많이 나타나 여학생이 현대적 상황변화에 잘 적응하
고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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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남학생에서 양성성 유형이 많고 여학생에서 미분화 
유형이 많아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남학생의 경우 여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는 여학생과 차이가 없었으며, 6개 항목, 즉 “어
질다,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깔끔하다, 인정이 
많다”에서는 오히려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남성성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남자 
3.33점, 여자 3.1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여성성 평균점수는 남자 3.44점, 여자 3.35점
으로 남자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
과는 7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독일 대학생의 남성성 평균
점수가 남자 4.66점, 여자 4.33점, 여성성 평균점수는 남
자 4.47점, 여자 4.81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5]와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남성성 평균점수는 대상자에 
따라 본 연구와 서로 차이가 없으나 보건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남자에서 여성성 평균점수
는 독일남학생보다 높고, 여자에서는 독일 여학생보다 약
간 낮았다. 이는 보건의료 남학생들이 남성다우면서도, 
상당히 여성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이 환자를 대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보건의료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전공 남학생들과 달리 여성적인 특성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는 달리 여학생의 여성성 점수가 
3.35로 결코 낮지 않으나 두드러진 여성성을 나타내지 않
은 이유는 남학생의 여성성이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차이
가 없어진 점과 전공의 특성상 졸업 후 전문직으로 진출
할 여성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성성을 나타내기 보다
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2D:4D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이는 태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2D:4D가 낮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2D:4D가 높아 결국 2D:4D에 성차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데[3],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성 유형의 경우 남
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중앙치 보다 높은 경우이며, 미분
화 유형인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중앙치보다 낮
은 경우이므로 어느 하나의 전형적인 성적 특성을 나타
내는 2D:4D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
학생들의 여성성 점수가 남학생들과 차별화될 정도로 높
지 않고, 남성성 유형이 남학생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남자에서는 왼손의 2D:4D가 낮을수록 남성성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5), 여자에서는 2D:4D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남성성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표6, 7]. 이러한 결과는 남자에서 여성
성 점수가 높을수록 왼손의 2D:4D가 높으며, 여자에서는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가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Rammsayer의 연구[5]와 일치하였으나, 낮은 
2D:4D를 가진 여자는 더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나타
내고 더 높은 2D:4D를 가진 여자는 더 여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35]와는 차이가 있었
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는 2D:4D에서 남성임에도 여
성화된 비율, 여성이지만, 남성화된 비율이 약 17%로 각 
성별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환경
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들어 두는 것[3]이
라는 보고에서 일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D:4D
는 모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반
영하여 성차이를 나타내는 선천적인 결과인 반면에, 성역
할 정체감은 가족내 성별 분업, 양육방식과 책임, 심리적 
지향 [19], 자신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의 집합체 
[20]로서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 2D:4D는 남녀 간
에 차이를 보이며 비교국 대상자들과 비슷하거나 큰 차
이가 없었으나, 보건의료 전공을 택한 학생들로서 여성성
이 두드러진 남자대상자, 그리고 여성성이 두드러지지 않
은 여자대상자들로 인하여 2D:4D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2D:4D는 남자 
0.95, 여자 0.96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는 남자는 양성성 유형이 여자는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남녀사이에 남성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성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손가락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남성성․여성성 점수와 2D:4D 사이
의 상관관계는 남자에서는 왼손의 2D:4D가 낮을수록 남
성성 점수가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대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상황적인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성성 유형으
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더욱 더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D:4D와 성역할 정체감의 상관관계
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아 추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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